
“ 변신하는 종이 ”

영상QR코드



[종이와 소통하는 우리들]선생님께서 긴 롤 종이를 교실 바닥에 펼쳐 놓으셨어!

“이렇게 큰 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한참을 망설였지

그러다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며

우리의 몸을 이용해 종이를 관찰 해 보았어~
“종이를

발로 만지니
까

시원한 것 같아!” “종이 위를 걸으니까너무 미끄러운 걸?”

“맨발로 만지니까 부드러워!밀가루 반죽하는 것 같아!”

“종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종이를 찢으면칙칙 소리가 나!”

“귀에 대고 찢으니까

빗소리 같기도 해!”

“종이룰 구길 때도 소리가 나는걸?”

“찢은 종이를
뿌리니까

눈이 오는 것 같아”

우린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고,

구기거나 찢을 때 나는

다양한 소리도 들어보았지

단지 글씨를 쓰고 그림만 그리던

단순한 종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거야!

“종이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

“흙냄새도 나는 것 같아!”

“아주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글씨가 있는 종이도 있어!”

깨끗한 종이로만 놀이하던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글씨나 그림이 있는 신문지를 주셨어~

신문지의 잉크 냄새, 길게 찢기는 모양, 던진 후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며 흰 종이와는

다른 신문지의 특징을 알게 되었지! “킁킁! 신
문지에서

는

발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달콤한 빵 냄새!”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사진도 있는걸?”“나는

여기 있는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어!”

“국수처럼 길게 길게찢어지고 있어!”

“신문지
는 어떤 모양으로

찢겨질까
?”

“신문지를 찢으니까
눈을 밟는 소리가 나!”

“나는 칼로베는 소리같아~”

“신문지
를 돌돌 마니까

찢겨지지
가 않아!!

!!”

“신문지 눈은 더 천천히 내리는 것 같아!”



[종이와 공감하는 우리들]

“또 어떤 종이가 있을까?”

흰종이와 신문지로 마음껏 놀이해본 우리들은

다양한 종이를 돌돌 말아 연결하고

종이텐트를 만들면서 종이 놀이에 푹 빠져들어갔지!

“박스를 뜯으니까 골판지가 나오네?” “택배상자가
왕관이 되었어~” “박스에

물감을
칠하니까

도돌도돌한
느낌이

나!~”

“잡지를 돌돌 말면어떻게 될까?”

“돟그랗게
마니까

텐트를 짓는 기둥같아!~”

“우리 종이로 텐트를만들어볼까?”
“기둥을 연결하니까 텐트같아!”



[잡지와 만난 우리들]

“글과 그림이 있는 잡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종이를 자르고 붙이며 콜라주 놀이를 하던 우리는 잡지 속 모델들이 되어 보았어~

흰 바탕이 아닌 글씨와 그림이 가득한 잡지속에 내 모습을 그려 모델처럼 표현해보았지!

“나는 잡지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나는 요리하는 모델이야~”

“내가 북극에
동물들과 함께 있어!”

“나는 잡지 속에서 글씨를
설명해주는 사람 같지 않아?”

“나는야 화장품 모델!”

“나는 바닷가를 뛰어 놀고 있어~”

“새처럼
하늘을 나는 내 모

습! 정말
멋있지?”



[종이박스를 활용하는 우리들]

“택배 상자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

물건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많은 박스가

재활용품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

우린 박스를 뜯어도 보고 찢어도 보고

잘라도 보며 여러 모양을 만들고 색을 입혀주었지!

단순한 박스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을 넣어주었어~

“택배상자를 가위로 자르면~?
바로 날카로운 칼이되지!”

“물건이
망가

지지
않게

해주는
그물박

스는

거북이
등껍질

을 닮았어
~”

“구멍이 뚫린 종이 위에
길다린 박스를 꽂으면~

배가 되지!”

“커피를 나를 수 있게 해주는
종이박스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쿠아리움 같아!”

“선물을
담는 딱딱한 상자!

딱딱한 시계와 닮았는
걸?”



[종이를 변신시키는 우리들]

“좋이는 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린 그림이 담긴 종이가 비에 젖어 번지고,

찢겨지고 또 더욱 잘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았어~ 

우린 종이가 물에 젖으면 변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다양한 종이를 물 속에 넣어보고,

종이의 다양한 변신을 보게 되었어~

“신문지를
물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끼?”

“밑으로 가라 앉지 않을까?”

“흰종이에 물들이 점점 퍼지고 있어!”

“포크로
저으면 종이가

더 빨리 젖을까
?”

“포크로 저으니까 종이가 점점 작아져!!!”

“종이가 물에 젖으니까

엄청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해!”

“점점 작아지는 종이가미역국 같은걸?””



[종이죽과 만난 우리들]

“젖은 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조에 종이를 넣어두고 하루가 지나자 종이가 더욱 작아진 것 같았어~

왜 종이가 작아지게 되었을까? 작아진 종이를 꺼내 접시에 올려 놓고 더 잘게 찢어 보았지!

찢은 종이를 용기에 담고 며칠이 지나니 물기가 없어졌어

이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데!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거지~

잘게 찢어진 종이가 굳어 또 무엇이 될까?

“종이가 물이랑 섞여서
맛있는 죽이 된 것 같아~”

“물이 안나오게 하려면

종이죽을 채에 걸러야해!”

“신문지
도 작아졌으

니까

한지도
작아질까

?”
“물에 넣어논 종이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니까
꼭 클레이 같아!”

“접시에 있는 종이죽을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물이 나와!”



[종이는 다시 종이로 “재생종이”]

“종이죽이 굳으니 또 종이가 되었어!”

물기가 완전히 살아지자 종이죽이 딱딱한 종이로 변신했어!

이렇게 우리는 재생종이를 만들게 되었지~ 우리가 종이죽 놀이를 하며 만든 재생종이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정한 놀이는 바로 우리들의 소원을 담는거야~ 

물을 가득 품고 있던 종이죽이 마법처럼 딱딱한 재생종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마법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다시 만들어진 종이에

나의 소원을 적어볼래!
”

클레이처럼 축축했던 종이죽이다시 딱딱한 종이가 되었네!

“종이죽에
있던 물들은 다 어디로 간거지?”” “물들이 다 수증기가 되어

날아갔다봐!
비가 되어 다시 만나~”

“내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면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종이로 옷을 만든다면?]
“종이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물 속에 담근 종이가 종이죽으로 변신하는 모습과

종이죽이 또 다시 종이가 되어 재생종이로 쓰여지는 과정을 경험한

우리들은 점점 재미있어졌어~ 또, 종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력을 펼치던 우리가 새로운 놀이를 찾아 내었지~

바로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종이로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들은 종이로 어떤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종이를

자르고 붙여서

아빠
옷처럼

만들고
싶어!

”

“”나는 습자지로 펄럭 펄럭한
드레스를 만들래~”

“신문지를 찢어서 군인옷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종이로 멋진 망토를
만들고 싶어!”

휴지처
럼 푹신푹

신한
옷을

만들
수 잇을까

?

“나는 종이로 날개를만들어볼래!”



[종이로 만들 옷을 디자인하는 우리들]

“나는야 패션 디자이너!”

여러 특징을 가진 옷의 디자인을 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옷의 모양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

습자지, 잡지, 설명서, 신문, 색종이, 한지 등

다양한 종이의 특징을 탐색하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옷의재질과 질감을 디자인했어

“나는 보들보들한 습자지를 구겨서주름 치마를 만들거야!”

“나는 멋진 사진이 있는 잡지를

가위로 자르고 붙여서 옷을 꾸밀래!”

“”나는 설명서를 길게 잘라서

바지 테두리를 꾸미고 있어~”
“나는 옷 그림처럼 자르려고잡지를 그림에 대 봐야겠어!”

“나는 신문지를
길게 길게

찢어서 바지 모양을 만들었어
!”



“어떤 종이로 옷을 만들어볼까?”

우리가 디자인한 옷을 마네킹 위에 어떤 특징을 가진 종이로 만들까?

먼저 신문지로 탐색해본 경험을 떠올리며 나만의 옷 디자인을 만들어보았지

“나는 신문지를 접어서
종이조끼를 만들었어!신문지는 잘 접히는 종이같아~”

“신문지
를 잘라서 조끼를

만들었
는데

너무 짧아! 왜
일까?”

“그러네! 나한테도 작아!”

“나는 옷이 딱 맞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끼우고 망토처럼 만들었지!”

“”내가 만든 옷 멋있지?

그런데 바지는 입을 순 없어~ 왜 일까?”

[신문지로 옷을 만드는 우리들]



[줄자를 이용하는 우리들]

신문지를 이용해 내가 입고 싶은 종이 옷을 만들어본 우리들

그런데 신문지로 만든 옷이 작거나 커서 입을 수 없어

“”티를 만들려면 머리가 들어가야해!머리 둘레를 재어보자~”

“어떤 숫자들이 쓰여져 있을까?”

“”머리 둘레를 재고 나면

종이로 모자도 만들 수 있겠는 걸?”

“윗옷을
만들려면

가슴 둘레는
꼭 필요해

!”

“우리 몸의 동그란 부분은....

머리, 가슴, 허리, 목이 있어!”

“”어떤 친구의 가슴 둘레가가장 크고, 가장 작을까?

“줄자가 지렁이
처럼 휘어지

니까

우리 몸의 동그란
곳을 다 잴 수가 있어!”

우린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

크기를 알려면 “자”가 필요해! 우린 미술영역에 있는 자로 사이즈를 쟀어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줄자를 주셨지

“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마네킹을 탐색하는 우리들] “마네킹과 시침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린 종이옷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옷가게에 갔을 때 마네킹이 있었어~ 우리 교실에 온 마네킹에 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풀, 테이프 등의 재료를 찾아내었어! 풀과 테이프로 붙이면 종이 옷을 벗길 때 찢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핀을 이용해 환경판에 작품을 게시해 주셨던 것이 떠 올랐어~

핀을 이용해 종이를 마네킹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

“마네킹에 시침핀을꽂으니 쑤욱 들어가!”

“마네킹에는
시침핀으

로

신문지를
붙일 수 있어!”

“마네킹아~

신문지 옷을 입혀 줄게!”

“내가
신문지

를 잡아 줄게!

핀을
꽂아

봐~”

“신문지맨 위에 시침핀을 꽂으니까
펄럭 펄럭 거려~ 망토같아!”

종이를 꽂으면
어떤 옷이 완성될까?

“시침핀은 바늘보다
더 뾰족한 것 같아!”

“마네킹에 신문지를 계속 붙이니까

드레스 같아~”

“신문지
위에

시침핀
을 꽂으니

까

신문지
가 안떨어

지네?
“



[우리가 디자인한 종이옷]

“우리가 만들 종이옷 디자인은?”

우린 신문지와 시침핀, 그리고 마네킹을 탐색해보았어

과연 우리가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흰종이로 종이옷을 만들기 전, 신문지로 우리가 만들 옷의 디자인을 표현해 보았지!

“나는 치마에 주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팔 모양은 동그란

기둥이야
!ㄴ”

“나는 신문지를 말아서

긴바지를 만들고 싶어!”

“드레스의 어깨에는
동그란 반팔 티 모양이 있어~”

마네킹에 신문지를 대고 자를 부분과 주름을 잡을 곳, 허리 둘레 등을 연필로 표시하며 옷을 디자인하였어



[흰종이로 종이옷을 만든 우리들]

“우리들의 종이옷 완성!”

여자옷과 남자옷의 디자인을 정한 우리는 우선

신문지를 마네킹에 대고 옷을 만들어 나갔지

우린 종이를 자르고, 접고 구기며 주름을 잡으며 종이옷의 모양새를 내었어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아 만든 종이옷! 또 어떻게 꾸며 볼까?

“드레스에는 날개 치마와
속치마가 있어!”

“”우리가 만든 남자 옷은 민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있어~"

“”속치마
는 어떻게

꾸며 볼까?”

“벨트는 종이를 구겨서무늬를 만들었어!”



[흰종이 옷에 색을 담아볼까?] “휴지에도 색을 입힐 수 있을까?“

우린 흰색 종이로 종이옷을 완성하였어! 

그런데 흰 종이 옷에 알록 달록 색을 입혀 꾸며주고 싶었지.

어떤 재료를 이용해 종이옷을 꾸며 볼까?

종이 중에 가장 얇은 종이! 그건 바로바로 휴지와 핸드타월이야

우린 핸드타월에 물감으로 색을 입혀 염색을 시키기로 했지.

종이를 접은 대로, 핸드타월을 접고 물감을 칠한대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지게 된

핸드타월들.... 이 형형색색의 얇은 종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네모 모양으로 핸드타

월을

접고 염색을
했어~

피면
어떤

모양이 생길까
?”

“파랑색과
노란색이

섞이니까
연두색이

되었어!
”

“물감물을 묻힌 곳을 만지니까내 손에도 염색이 되었어!”

“종이가 물감물로 젖어서 부들부들해!

금방 찢어질 것 같아~”

“핸드타월을 돌돌 말고
고무줄로 묶으면 어떤 무늬가 생길까?”

“내꺼는
태극기 무늬같

아!”



“염색한 종이가 옷이 되다!”

우리가 색을 입힌 핸드타월로 종이옷을 꾸며 보자!

여러가지 색깔로 핸드타월을 염색해 보니 색깔들이 섞이고 있었어

우린 색깔이 섞이는 모습과 우리가 염색한 핸드타월도 종이옷을 꾸미며

더욱 즐거웠고, 멋진 종이옷을 완성할 수 있었어~

종이로 옷을 만들다니... 우리 정말 대단하지?

완성된 종이옷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하지?



[종이옷을 꾸며 완성한 우리들]



[변신하는 종이와 우리들]

“변신하는 종이”

처음 하얀색의 커다란 종이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그 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한참의 시간을 흘려 보냈다.

평상시 아이들에게 익숙했던 크기의 종이가 아니여서 아이들은 그 종이로 선뜻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종이를 충분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이들은 점차 종이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접기만 하는 일상적인 놀이에서 벗어나

종이의 냄새를 맡고,  손과 발로 촉감을 느껴보고, 구기고 찢고 날리는 등의 새로운 시도들이 보였다.

충분히 종이와 놀이한 아이들은 변신하는 종이에 몰입하며 주변의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소재들이 놀이에서 시작하여 탐구하고 또 탐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표현해 나가는 아이들이 빛났던 시간이었다.


